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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규제 풀자 부수업무 확대 나선 은행권 아시아경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지난달 부수업무 신고…. 신한은행은 마이데이터 소프트웨어 판매를, 우리은행은 공급망 관리 플랫폼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청

금융당국이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하기로 한만큼 더 적극적으로 부수업무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

카드 비교·추천 서비스 열린다…네이버페이 충전금은 하나은행에 보관 뉴스1

금융위원회, 신용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현재 여신전문금융법상 타 카드사 상품은 추천 불가했으나 규제 특례 부여

신한, KB국민, 롯데, 비씨, 우리, 하나카드 등 마이데이터 라이선스 취득한 6개 카드사… 각 사는 4개월 내 부가조건 반영해 관련 서비스 출시 예정

금리 더 오르면 갈아탄다…정기예금 1년 미만 '짧게' 굴린다 머니투데이

5대 은행의 지난달 개인 정기예금 신규 취급액 총 41조 693억원으로 집계… 이 중 만기가 1년미만으로 짧은 단기예금 취급액은 17조 6,524억원으로 43% 차지

만기 6개월 미만의 초단기예금 취급액은 11조 7,968억원으로 28.7%... 향후 추가 금리 오른다는 전망이 나오자 소비자들이 만기를 짧게 설정하는 모양새

너무 비싸 롯데카드 인수전 '찬바람' 머니투데이

롯데카드의 최대주주 MBK파트너스, 롯데카드 보유 지분과 경영권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 진행… 하나금융그룹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계열 카드 사업 경쟁력 제고 계획

유력 인수 후보자들은 예비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MBK파트너스가 부른 매각목표가격이 너무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 또한 순이익 호조 배경에 본업보다 기업대출 영향

손보사 압박하던 재보험 지출…역대급 침수피해 '방파제' 데일리안

국내 16개 원수손보사, 올해 상반기 출재보험료로 낸 비용 총 5조 7,21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9% 증가… 현대해상이 9,270억원으로 37.1% 증가

삼성화재 7,020억원으로 28.0%, 한화손보가 6,136억원으로 3.2% 증가… 리스크 관리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 이번 힌남노 태풍으로 재보험료 확대 가능성도 존재

롯데손보, 운전자보험 ‘자부상’ 보장 축소 예고...“14급 50만→30만원” 라이센스뉴스

롯데손보, 각 GA에 운전자보험 자부상 보장내용 변경안 공지… 부상등급 11~14급 판정 시 보험금이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

금감원의 운전자보험 자부상 경쟁에 제동 건 가운데 선제적으로 축소안 공개… 업계 누적이 50만~90만원 사이인데, 롯데손보가 업계 누적 90만원으로 가장 높아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증권사 5곳↑… 경쟁 더 치열해진다 머니S

금융위원회, IBK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SK증권∙현대차증권∙상상인증권 등 5개 증권사의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

교보증권, DB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도 해당 서비스 준비 중… 이번 지정에서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 중개시 계좌구분개설, 거래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 부여

美증권앱 양대강자 '위불' 한국 진출… MTS 판도 흔드나 IT조선

위불, 국내 증권중개시장 진출 채비 본격화… 최근 IFC에 이전 및 본격 출범 들어가… 향후 미국에서처럼 암호화폐 거래 지원 가능성도 존재

직접 한국에 진출할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증권사들과의 MTS 시장 격돌 예상… 간편하고 쉬운 방식으로 매매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진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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